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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성과 가상성의 교차로 드러나는 새로운 시공 

 

1. 예술적 목표 

나는 아날로그 문화에서 자라나 디지털 문화를 본격적으로 접한 X 세대에 속한다. 내 예술적 

목표는 사진과 회화를 통해 이 두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통해 자본주의 욕망의 달콤하고 처연한 아이러니를 드러내며, ‘실재’와 ‘가상’이 뒤섞인 

풍경을 목도한다. 그리고 회화를 통해 비대면 사회에 더욱 절실한 축적되며 돌출하는 촉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물질성’과 ‘비물질성’이 혼재되는 흔적을 탐색한다. 

 

2. 사진적 방법론 

디지털카메라와 포스트프로덕션을 활용하여 수많은 이미지를 찍고 이를 엮어 초현실적인 광경을 

생성한다. 사진을 통해 나는 '초실제적 극사실성'을 추구한다. 즉, 실재보다 더욱 실재적인 

초월적인 광경을 탐구한다. 

 

3. 회화적 방법론 

의식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붓질의 흔적을 축적하다 보면 우연적 표현에 물질적 무게감을 더하는 

추상적인 풍경에 도달한다. 회화를 통해 나는 '물질적 정신성'을 추구한다. 즉, 도무지 

이미지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촉감을 제공한다. 

 

4. 개인적 의미 

사진과 회화를 통해 나는 대립항의 긴장, 특히 상대적으로 분류되는 '부분과 전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기운생동'하는 광경을 즐긴다. 이는 단순히 미시적인 한 삶의 단편으로 

치부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구조가 충돌하거나 화합하는 보다 거시적인 구조의 유지나 

균열, 혹은 변모하는 모습을 여러모로 반영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휘되는 고유의 예술적 상상력은 

내게 소시민의 한계적인 조건을 초월하는 쾌감을 선사한다. 

 

5. 사회문화적 의의 

여러 미디어를 활용하는 나의 예술 활동은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융합'을 반영하고 확산한다. 

특히 실제세계(universe)와 가상세계(metaverse)가 여러 방식으로 중첩되며 변모하는 작금의 시대,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삶의 ‘가치’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나는 동시대와 

호흡하며 이를 점검하고 반영하며 나아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